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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2호 숫자퍼즐 정답

연예

배우 브래드 피트(사진)가“이제 배우가 아닌 프로

듀서로서 일을 즐기려고 한다.”며 배우로서 은퇴 계

획을 밝혔다.

 

브래드 피트는 최근 한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

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‘원스 

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’에 대해 이야기했다.

 

이날 브래드 피트는“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횟수

를 줄여가려 한다.”며“이젠 배우가 아닌 프로듀서

로서 일을 즐기려 하는 중”이라고 밝혔다. 이어“물

론 영화계엔 아직 중년을 위한 캐릭터가 즐비해 있긴 

하지만, 영화 산업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나

간다고 생각한다.”면서“나이 든 캐릭터가 중요하지 

않다는 게 아니다. 자연스럽게 물러나려 하고 있다.”

고 은퇴 의사를 드러냈다.

 

또한 브래드 피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과 영

화 산업의 미래에 관해“물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

은 넷플릭스, 왓챠 같은 온라인 TV 서비스(OTT)에 

대한 회의감을 표했지만, 난 긍정적”이라고 입장을 

전했다. 그러면서“이들은 기존 영화 배급·제작사보

다 젊은 배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”며     

“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여러 포맷의 탄생이 고맙다.”

고 덧붙였다.

 

브래드 피트는 1987년 영화‘무인지대(No Man
,
s 

Land)’를 통해 영화계에 데뷔해, 1990년 영화‘투 영 

투 다이’, 1995년 영화‘세븐’등에 주연으로 출연해 

연기력을 입증했다. 

이후 2000년 브래드 피트는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

과 결혼했지만 5년 뒤 이혼했다. 같은 해 개봉한 영

화‘미스터 & 미세스 스미스’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

우 안젤리나 졸리와 2014년 재혼했으나 결혼생활 5

년 만에 다시 한 번 이별을 맞았다.

브래드 피트 “이젠 배우 아닌 프로듀서로”

배우 이민호가 한글 알리기에 나선다. 문화체육

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9일 열린‘2019 세계한

국어교육자대회’에서 배우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

보대사로 위촉됐다. 이 행사는 해외 한국어 교원

들을 초청하는 한국어·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

으로 올해는 36개국 200여명이 참가했다.

이민호는 앞으로 재단의 한국어, 한국문화 학습 

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전 세계에 세종학당을 알리

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
이민호는“데뷔한 지 13년이 됐는데 그동안 다

양한 국가에서 해외 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.”

면서“서툰 한국어로 진심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

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

고민해왔다.”며“한글을 배우려는 분들에겐 조금 

더 체계적으로 다가가고,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

는 분들에겐 한글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

겠다.”고 말했다. 이민호는 올해 해외한류실태조

사에서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로 꼽혔다

문체부는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

기 위해 2007년부터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을 지

정·운영하고 있다.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

된 세종학당은 2019년 6월 기준, 60개국 180개소

로 확대되었으며, 연 6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세종

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다.

이민호, 세종학당 
홍보대사 위촉

그룹 슈퍼주니어 강인(본명 김영

운·34·사진)이 팀에서 탈퇴했다 데

뷔 14년 만이다.

강인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

글을 올려“오랜 시간 함께했던 슈퍼

주니어란 이름을 놓으려 한다.”고 탈

퇴를 알렸다.

강인은“항상 멤버들에게는 미안

한 마음뿐이었다.”며“하루라도 빨

리 결심하는 것이 맞다고 항상 생각

했지만 못난 저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회

사 식구들이 마음에 걸려 쉽사리 용기 내지 못했고 

그 어떤 것도 제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

도 했다.”고 심경을 전했다. 이어“하지만 제 문제로 

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멤버들을 지켜보

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

다”고 설명했다.

2005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한 강인

은 음주운전, 폭행 등 여러 차례 물의

를 일으켜 오랜 시간 팀 활동에 참여

하지 못했다. 

강인은 SNS 글에서“무엇보다 14년

이란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과분한 

사랑을 주신 엘프(팬클럽) 여러분께 

가장 죄송한 마음”이라며“많이 늦

었지만 슈퍼주니어란 이름을 내려놓

고 홀로 걷는 길에도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슴

에 새기고 나아가겠다.”고 말했다.

이어“끝까지 저를 배려해 준 멤버들과 회사 식구분

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.”며“언제나 

슈퍼주니어가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다.”고 덧붙

였다.

강인, 슈퍼주니어 탈퇴 … 데뷔 14년 만


